
  

'공부' 4 번은 복습하라  

                                                                    

에듀후 입시진학컨설팅  대표 이현우  

  

 뇌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기억하기보다는 잊는 데 익숙하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억한다면 뇌는 5 분 안에 한계에 도달할 것 이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하면 기억의 반은 네 시간 이내에 없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어 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날 밤 늦게 외우는 것보다 당일 아침에 암기해야 학습의 효과가 더 낫다.  몇 

번의 노력 끝에 겨우 외웠는데 다시 잊어버린다면? 간단하다. 다시 외우면 된다.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의지가 없다면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로 기분 좋 게, 

흥미를 가지고 실천해야만 뇌의 활성화가 이뤄지고 이해가 되며 암기도 되는 것이다.   

 기억은 해마에서 제조되고 대뇌피질에 보관된다. 뇌에 들어온 정보는 우선 해마에 모여,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정보가 불필요한지 꼼꼼히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만 

대뇌피질에 보관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대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보와는 완전히 다르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불필요한 정보’로 간주돼 해마에게 버림을 

받는다.  따라서 뇌에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지식이 아니기에 해마가 중요하다고 

착각하게끔 해야 한다.   

 해마의 성질을 고려해 공부법을 제안한다면 2 개월에 걸친 네 번의 복습이 효과적이다.  첫 번째 

복습은 학습한 다음날, 두 번째는 복습한 일주일 후, 세 번째는 두 번째 복습 후 2 주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습 후 한 달 뒤에 하는 것이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이상 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잘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학습한 직후보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현상을 레미니선스라고 

한다.  따라서 한꺼번에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분 좋게, 흥미를 가지고, 절실하게 받아들이면서, 반복적으로 해야 하며, 2 개월 동안 4 차례의 

복습을 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참고서를 쓰지 말자.  

  

 -복습 효과는 어디까지나 같은 내용에 대해서만 생긴다. 적어도 같은 참고서를 네 번 반복 해 

공부하자   


